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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주위에는 실력가들, 유능한 자들, 세상적으로도 지위가 높고 큰 자들이 너무 많아 상대적 위축감이 들

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보잘 것 없는 내가 과연 선생님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는 생

각으로 심란해 할 때 주님께서 “큰 자가 누구이냐?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를 가장 크게 본다.” 하셨습니

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너희 가운데에는, 

선생이 사랑하는 자가 있고 

선생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 

무슨 뜻인 줄 아느냐? 

전자는 자녀급 사랑의 대상체요, 

후자는 신부급 사랑의 대상체라는 뜻이다. 

나는 선생의 사랑에 감복하여 

그에게 모든 사랑의 주권과 

말씀의 붓을 주었다. 

과연 선생은‘먼저 하는 사랑’을 

인류 최초로 내게 준 자이다. 

고로 그는 성약역사의 중심이 된 것이다. 

세상에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무수히 많다. 

사랑으로 창조하였으니 

온 인류를 내가 사랑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나의 그러한 사랑을 받고서, 

내가 사랑해 주는 이유를 깨닫고, 

자신보다 더 자신을 사랑하는 나를 깨닫고, 

자신이 무엇을 하든 

사랑으로 함께하며 바라보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 주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선생이다. 

그는 내가 저 기성과 전 역사에게 주어 

누리게 한 물질과 명예들을 보면서도 

그 어느 것 하나 시기 질투하지 않았다. 

오직 사랑하니 좋다고, 

저가 나를 사랑할 수 있으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최고 만족이라며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소와 

빛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한결같이 뜨겁게 사랑했다. 

과연 사랑의 주권자가 아니냐. 

내가 하는 사랑을 

받고만 앉아 있는 자가 아닌, 

나를 사랑하여 

내게 주는 사랑을 먼저 한 자라. 

곧 시대 마지막 뜻을 이루는 사랑의 역사에서 

‘완성시키는 사랑’을 

최초로 해낸 장본인이다. 

그로 인해 사랑의 완성 역사 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 시대 합당한 사랑을 하는 자란 

바로 선생과 같은 사랑을 하는 자이다. 

내가 그를 너희 앞에 나로 세웠으니 

그가 내게 ‘먼저 하는 사랑’을 주었듯 

너희도 선생을 그리 사랑하여라. 

그러한 자가 이 시대에 합당한 진짜 신부다. 

부흥강사를 보아라. 

많은 자들은 선생이 

그녀를 특별히 사랑하여 

너희 앞에 세우고 말씀을 주어 

선생의 대신자로, 선생의 분체로 

쓰고 있다 생각한다. 

아니다. 

그녀는 선생과 같이, 

선생이 내게 ‘먼저 하는 사랑’을 주었듯 

선생을 ‘먼저 사랑하는’ 조건을 세운 자니라. 

그로 인해 결국 선생의 분체로 

세워지고 쓰임을 받는 것이다. 

사랑의 차원을 높이고 

사랑의 방식을 바꾸어서 

받는 사랑에만 익숙해진 

사랑의 틀을 깨라. 

분명코 말하였나니 

성약은 먼저 사랑하는 자의 것이다. 

먼저 하는 사랑이 대세를 이루는 역사다. 

시대에 합당한 사랑에 깨어나라. 

선생은 앞으로도 

주는 사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생이 주는 사랑을 



가만히 앉아 받는 것에만 

만족하고 기뻐하며 안주하는 자는 

결단코 그 사랑의 저울이 수평을 이루지 못함으로 

최고 차원의 사랑 세계에 도달치 못할 것이다. 

복이 화로 변치 않도록 

받은 만큼, 받은 것보다 더 돌려주어야 

사랑의 축복을 한없이 누릴 수 있음을 깨달아 

끝없이 사랑에 정진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라. 

사랑한다. 

오늘도 끊임없이 사랑을 전하고 가니 

더 이상 내게 

사랑의 빚만 지고 사는 자들이 

되지 않길 바란다. 

안녕~.


